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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광 구역 공과▟
일시: 2023년 9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26-32절                  설교제목 : “속죄일과 십자가”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

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오

늘 우리는 속죄일에 담긴 구속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에는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중심

이 속죄일입니다.(레16장) 우선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레23:27) 

그런데 레23:27의 속죄일 앞에 하( 정관사가 있어서 그 속죄일입니다. 즉 7월 10일의 그날 (הַ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성경은 번역되지 않았는데, 문장 맨 앞에 ‘아크’란 단어로 시

작하는데 ‘유일하게’라는 뜻인데, 7월 10일이 유일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레23:27에서 

속죄의 히브리어가 ‘킵푸림’인데 ‘속죄’란 뜻의 ‘킵푸르’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히브리어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속죄일은 완전한 속죄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속죄일

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제사장들의 죄도 다 용서받아야 되고, 성소도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죄일은 스

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레23:27) ‘스스로 괴롭게 하며’는 숙어로 금식입니다. 속죄일은 하나

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공식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금식하고, 노동하면 안됩니다.(레

23:28) 이 날은 고통과 회개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집합적으로 받는 말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예식인데, 속죄예식의 절차는 다음

가 같습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숫염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우선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죄해

야 합니다.(레16:11)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소 동쪽에 한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일곱 번을 뿌립니다.(레16:14)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숫염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를 제비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 다른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쓸 것을 정합니다. 정해지면 

우선 하나님께 바칠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레16:15) 이렇게 해서 무엇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수소와 수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바친 

수송아지와 숫염소를 피를 썩어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레

16:18-19)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정결하게 됩니까? 제단이 성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비뽑기한 아세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레16:20-22) 이것

을 시편 103:2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일후에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

고 나와서 나머지 숫양을 번제로 드려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레16:23-24)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동물의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죄

가 깨끗해지냐는 것입니다. 피는 성소에 뿌려지는데, 왜 죄는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

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중재합니다. 이때 소를 24마리를 잡아서 피를 양동이

에 받습니다.(출24:6) 그리고 그 피를 1/2는 제단을 쌓아 제단에 뿌리게 하고, 나머지는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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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1/2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면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출

24:8) 이것이 무슨 이야기나면 이 순간부터 제단 즉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묶였다

는 것입니다. 즉 공동운명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체결이후에 성소와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

라엘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레16:16과 레16:19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정하

고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부정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이 부정한 것입니다.  반대

로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깨끗케 하면 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성소가 깨끗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

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8, 막14:24, 눅22:20)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

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속죄제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짐승의 피로 지성

소와 성소와 제단을 정결케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

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

로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살아난 것이 우리가 살

아난 것이고, 예수의 죄씻음이 우리의 죄씻음이 된 것입니다. 새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자

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깨끗케 하신 것

입니다. 이처럼 속죄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죄제

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

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1) 속죄일은 어떤 날이며 속죄일의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2) 속죄일에 짐승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는데 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가를 설명해 

봅시다.(출24장)

3)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를 설

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새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

전된 우리를 온전히 깨끗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졌다고 해서 이후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성정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깨끗한 성전으

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